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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출 발

나    운   영

   

    일년지계 재어춘⼀年之計 在於春(일 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이란 말이 있듯이 새해가 되면 누구나 제 나름대로의 새로

운 계획을 세우건만 어느덧 구세군의 자선냄비 종소리가 들려올 때 '또 한 해를 그대로 보내는구나'하는 아쉬움

과 초조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 그 자체는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때로는 거의 가능성 없는 엄청난 꿈을 꿀 때가 

있다. 즉 자기 분수에 맞지도 않는 계획을 세웠다가는 반드시 실패하고야 말게 되니 우리는 자기의 건강, 환경 

그리고 과거의 실적을 참작해서 가능성 있는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해가 바뀔 때마다 나도 수많은 계획을 빈틈없이 세워 가지고 강행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 봤지

만 교직에 매어 있던 몸인지라 며칠 못 가서 차질이 생겨 결국 도중하차해 버리고 말았던 쓰라린 경험이 너무나

도 많았기에 이제는 그런 욕심 사나운 새 계획보다는 차라리 작년에 못다 했던 일부터 부지런히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걷어치우거나 방향을 바꾸려 드는 것은 매우 어리석

은 생각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득 새출발과 재출발이란 말이 떠오른다. 새출발은 1백80도 방향을 바꾸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

고, 재출발은 가던 길을 소신껏 계속 달리는 것을 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20·30대라면 새출발도 해볼

만하겠지만 40·50대에 와서 새출발을 한다는 것은 신중히 재검토해 보아야만 할 문제가 아닐까…. 더욱이 지

난해의 숙제도 미처 풀지 못한 주제에 또 무슨 새 계획이니 새출발을 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겠는가? 따

라서 나는 새출발 아닌 재출발을 해야겠다고 새해 새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한다. 이미 30여 년 동안 민족음악

창조를 위한 나의 신조 즉 <선토착화 후현대화>의 벅찬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이 괴롭고도 외로운 길을 줄기차

게 달려가야겠다.

    '이 한 해만 더 참으소서'(누가복음 13장)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연중행사처럼 되풀이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

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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